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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마음의 지문

내 용

하얀 백지 위를 밤새워 거닐며

한 자 한 자 정성껏 새겨 넣은 발자국.

세상에 없던 색으로 빚어낸

가장 고유하고 투명한 마음의 지문.

우리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면서도

가끔은 발자국의 주인을 잊곤 하네.

출처 없이 가볍게 옮겨진 문장과 그림 속에

창작자의 뜨거운 숨결은 차갑게 얼어붙고.

값진 창작은 거저 주어지는 마법이 아님을,

수없는 고뇌가 깎아낸 눈부신 보석임을.

그 빛을 허락 없이 훔쳐 내 방을 밝힐 때,

내일을 수놓을 새로운 별들은 자취를 감추리.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다정한 한마디,

이름을 밝히는 작고 분명한 실천.

우리의 반듯한 존중이 단단한 다리가 될 때,

창작의 바다는 마르지 않고 영원히 물결치네.


